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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조성되었던 수많은 문화재가 해외에 흩어져 있다. 우리나라 국

민들은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약탈의 역사를 잘 알고 있기에,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문화

재는 모두 빼앗긴 것이며 반환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선시대에 임

진·정유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최근세의 신미양요와 병인양요 등의 침탈과 일제강점

기 등으로 수많은 문화재가 해외에 유출되었던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의 골동상과 도굴꾼에 의한 식민지적 수탈행위와 몰지각한 판매행위에

의해 유출된 문화재가 많았다. 그리하여 해외에 있는 한국의 문화재가 신문 보도를 통해

전해 질 때마다 그것도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귀중한 문화재일 때 국민들의 감정은 덩달

아 고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선린관계로 역사적인 문화교류차원의 유출도 상당수 있었다. 특히 조선조 초기

일본과의 교류는 고려대장경이 교류의 핵심이 된 매우 특이한 문화교류의 역사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 있다고 해서 모두 약탈당한 것만이 아니고 반환 받을 수 있는 대상

도 아니며 더구나 캠패인 대상이란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현실이다. 현시점에서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정확한 실태파악 조사이다.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재가

어디에 무엇이 얼마나 소장되어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전적조사는 1 9 9 1년도부터‘한국해외전적조사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문화예술진흥기

금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해외전적조사연구회’는 대량 소장처를

중심으로 상세한 서지적인 목록을 조사하여 학계에 관련 문헌정보를 제공하며, 국내에

없는 희귀 자료는 마이크로필름을 확보하여 민족문화 복원의 기본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조사해 왔다.  

프랑스에 있는 한국 전적조사는 외규장각도서 반환문제와 결부되어 예정보다 늦게 시

작할 수밖에 없었다.  2001년도에 프랑스 조사를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해마다 지원 받

았든 문예진흥기금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에 절박한 상황을 맞았다. 그러나 간신히 정책적

인 배려로 겨우 2주 동안 조사할 예산이 확보되어 프랑스의 기메박물관과 동양어학교를

방문하여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프랑스 조사는 외규장각 도서 반

환문제로 인하여 얼어붙은 양국 사이에 조사를 통해서 관련 전문가들끼리 무언가 도움이

되어야 하겠다는 신뢰구축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조사기간 내내 긴장감을 놓지 않고 조

사하였지만, 조사 결과 상호 협조와이해를돈독하게 하였던조사였다.

프랑스에 있는 병인양요 때 약탈당한 외규장각 도서 반환문제로 인하여 해외유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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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반환 운동이 펼쳐졌던 일이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들을

다분히감정적으로 내모는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대응이다. 

문화재 반환 캠페인보다 문화재의 실태를 조사하여 학술적으로 활용할 대상을 파악하

고 현지에서 한국문화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문화재 공개 전시를 통해 한국문화의

이해 차원에서 활용할수 있다면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전적조사는 국내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보다오히려그 가

치가 높은 것이 많고 국내에는 없는 희귀한 자료도 많다. 그리하여 해외 관련기관에서 소

장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기때문에 안팎으로 겪는 우여곡절쯤은 견딜 수 있는 것이다.1 ) 그리고해외전적조

사는 소장하고 있는 국가 및 관련 기관과의 새로운 문화교류 사업이면서 한국전통문화

정체성확립을위한 기초자료 확보 조사이기도 하다.

Ⅱ. 海外典籍調査사업의추진경과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수많은 전적문화재들이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얼마나 소장되어

있는가 등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연차

적으로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전적을 조사하여 해외소장 전적문화재 실태를 파악하고 상

세한 서지조사 목록을 발간하여 학계에 해외에 있는 전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1) 그동안지원해준문화예술진흥기금은 2 0 0 2년으로중단되고, 2003년부터국고로조사할수있게되었다. 그러나예산확보가되

면서한시름놓는가했더니, 모관련기관에서국외유출문화재일제조사와해외소장전적문화재조사가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동

시에병행하여추진되고있는것은비효율적인것이라는의견이개진되었다. 

이는고서 조사가무엇인지도 모르고, 모든사업은 그사업에맞는전공자를적절하게배치함으로효율성을제고할수 있다는기

본인식도갖추지 못한 단순히‘해외’라는것으로묶는구시대의행정적인발상이라할 수있다. 왜냐하면어떻게 고미술품조사

자가고서를조사할 수있다고생각하는지이해가가지않기때문이다. 마찬가지로고서조사자가고미술품을조사할 수도없는

것이다.

주로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미술 공예품을 조사하는해외 문화재일제조사는도서관에 소장되어있는 전적문화재 조사와는그

조사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또한 조사 장소와 대상이 다르고 조사할 수 있는 사람도 다르다. 전적조사는 일반 문화재 조사와는

달리한문을해독할 수있어야하고, 서문과발문을통하여 편·저자와생·몰년을 규명하고 고서적의 전체 내용과형식을검토

하여 언제 무엇으로간행되었는지 판본을 감정할 수 있는 서지학자라야 조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서지학적인 목록 작성이

가능한 학자는1 0명안팎에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전적조사는 1 0년 이상 조사 경험을축적하였고그동안 예산 때문에고생하다

가이제겨우예산이확보되어안정적으로조사에박차를가할 수있는시점이라고생각하고있는데, 어떻게 이런발상들이나왔

는지알 수 없는 일이다. 전적조사는일반문화재조사와는 조사장소와 조사 대상 그리고 조사자가다르므로 두 사업을 각각 분

리하여조사하는것이오히려효율적이라는내용의답변을보내기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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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적이다. 이는 한국학 연구와 한국 문화사의 정립을 기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 조사는다음과같은 방법으로 추진하였다. 

가. 조사대상 선정은 대량 소장 처를 우선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기간과 시기, 조사

방법, 협조사항 등을 협의 한 후에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나. 조사는 상세한서지학적인 목록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중요한 기사나 희귀한자료는

가능한 한 촬영 등의 방법으로 국내학계에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 조사시에 현존상황 파악은 물론이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라. 조사성과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급의 우리나라 최

고의 전적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였고 조사 후에 국내의 목록과 對校作業을

거쳐 공개하였다.

이상의 조사 방법에 의하여 해외소장 문화재조사는 당사국 간의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

하여 조사에협조해주는 당해 직원과의 유대를최우선으로 하면서 조사에 임했다.  

해외전적문화재연구회에서는 1 9 9 1년도부터 2 0 0 2년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으

로 해외전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 9 7 3 8책을 조사하였다.  그 동안 조사한 목록은 발

간되어 해외 유출 전적문화재 실태파악을 위한 기본자료와 학계에 학술연구를 위한 귀중

한 기초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年度別 調査 對象과所藏實態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9 9 1년 :  日本 名古屋의 蓬左文庫,  155종 1 , 4 7 5책.

1 9 9 2년 :  日本 京都의京都大河合文庫 7 2 7종 2 , 4 9 6책, 

日本 京都의相國寺 1 , 4 9 0종 5 , 9 6 7책.  

1 9 9 3년 :  美國 워싱턴美議會圖書館 4 5 1종 2 , 9 3 3책.  

1 9 9 4년 :  美國 뉴욕 콜롬비아大 東亞細亞圖書館 8 1 7종 2 2 3 5책.

1 9 9 5년 :  美國 U C 버클리大 東亞細亞圖書館 8 3 9종 4 0 1 3책. 

1 9 9 6년 :  日本 京都 南禪寺初雕大藏經 5 3 0종 1 7 4 8책. 

1 9 9 7년 :  日本 東京 國立公文書館 內閣文庫 2 0 9종 2 4 5 5책.

1 9 9 8 - 2 0 0 0년 :  日本 東京 宮內廳書陵部 6 3 6종 4 6 7 8책.

2 0 0 1년 :  프랑스파리東洋語學校 9 8종 3 4 1책,  파리기메박물관 1 0 0종 2 2 4책.

2 0 0 2년 :  영국 런던 國立圖書館 2 2 9종 5 9 4책, 

일본 對馬 歷史民俗 資料館5 7 9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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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랑스소장韓國典籍 調査

1. 기메박물관

이 박물관은 프랑스 국립박물관으로 동양미술품 전문 박물관이다. 이곳에 있는 책은 거

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프랑스 외교관이었던 꼴렝 드 쁠랑시와 지리학자인 샤를

바라(Charles Varat)가 기증한장서이다.

이곳에 있는 한국전적 寫本 1 4종, 刊·印本이 7 6종, 기타 1 0종을 조사하였다. 이 가운

데서도 高麗 忠肅王復位8년( 1 3 3 9 )과 朝鮮初期에 작성된 四十寶手觀音鑄成願文과 세종

2 8년(1446) 金守溫의 跋文이 붙어 있는 紫色의 종이에 金泥로 쓴 大方廣圓覺脩多羅了

義經(卷下)은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2 ) 그리고 豹庵 姜世晃·蕙園 申潤福의 그림과 親筆

이 포함되어 있는 掌珠帖도 매우 흥미로운 자료이며, 그밖에 보자기 수놓이에 소용되는

꽃 그림의 褓花抄도 희귀한 자료이다. 

기메박물관 소장 刊·印本의 전적은 도교 8종, 불교 1 1종, 기독교 4종, 한글 소설류 1 7

종, 고종 연간의 學部에서 편집한 朝鮮歷史 敎材 등으로 비교적 다양하였다. 특히 소설류

는 고종연간에 찍어낸 坊刻版이다. 조선후기·말기에 刊·印한 것이기는 하나 당시 인쇄

문화사연구의귀중한자료들이다.

寫本 1 4종 3 6책

刊·印本 7 6종 1 7 8책

拓本 4종 4책

계 1 0 0종 2 2 4책

2. 東洋語學校

이곳의 소장본은 모리스 꾸랑의 불어판 {韓國書誌}에 目錄이 收錄되었으나 타이틀만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고 刊行地·刊寫年·刊行者 등 刊行事項에 대한 書誌的인 記述이

2) 이 책에 대해서는la revue du Louvre et des Musees de France. 1990-no 3에기메박물관의큐레이트 마꾸엥이쓴글이실려

있다.



없고, 匡郭의 종류, 크기, 界線, 行·字數, 黑口, 魚尾, 冊크기, 裝訂 등 對照事項은 전혀 없

어 활용할수 없는 자료였다. 

東洋語學校(Ecole des Langues Orientales)는 현재 파리 3대학 소속의 국립동양언어

문화학원(Institut Nationale des Langues et Civilizations Orientales)이다. 이곳에는꼴

렝 드 쁠랑시(Collin de Plancy)가 생전에 기증한 도서와 비시에르(A. Vissiere)등의 개

인 소장본이 기증되어 있는데 약 6 2 0종과 수량을 알 수 없는 朝報가 있음이 밝혀졌는데

현재 도서관을 신축 중이라 조사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곳의 형편은 새로운 도서관이

개관하는 2 0 0 4 ~ 2 0 0 5년까지시골 분교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실정이라 하였다. 

동양어학교 소장 한국전적은 마이크로 필름으로 복제되어 있어서 이곳에 소장하고 있

는 일부 현품을제외하고는 마이크로 필름을통해 조사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좁은 공간

에서 리더기의 화면을 통해 조사하느라 비능률적인 것은 두고라도 기계를 작동하면서 눈

이 아플 정도의 악조건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외규장각 반환이라는 국가

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될 수 있는 한 협조를 기피하는 분위기에서 조사 협조를 받았던 것

이다.3 ) 그리하여 이곳의 조사는 사전 답사차원에서 5일 동안 조사하였는데, 생각했던 것

보다 도서관측이 비교적 협조를 잘해 주었다. 목록작성에 필요한 부분은 즉석에서 복사

할 수 있었고, 특히 중요한 서적은 전량 마이크로 필름으로의 복제를 허락해 주었다.  

이 동양어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전적 가운데 1차 년도에 조사한 수량은 9 8종

3 4 1책이다. 이 가운데 사본이 7 4종이고 다음 刊·印本이 1 9종, 拓本 5종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모리스 꾸랑의『한국서지』를 번역한

이희재 교수에 의해 소개되어 있다.4 ) 그러나 본인도 지적한 바와 같이 모리스 꾸랑의『한

국서지』의 주제분류에 따라 주제별 특성을 살피는 내용이기 때문에목록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寫本은 嶺南志 등 地(邑)誌가 1 5종이고, 地圖類, 小說, 歌辭 등 한글로 된 필사본과, 역

사·전기 자료 등이다. 그 중에 {內閣藏書彙編}은 高宗 2 8년( 1 8 9 1 )에 작성된 것으로 奎

章閣 藏書의 목록인데 유일본으로 추측되며, 嶺南志는 고종 연간에 작성된 것으로 人文

地理의 연구는 물론, 冊版目錄이 收錄되어 있어 서지학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다. 한글본

3) 프랑스 미테랑대통령이 방한 때가지고 온국립파리 도서관에소장의『휘경원원소도감의궤』반환에따른 도서관 직원의 해프닝

이있은 이후 양국국민들 사이에는문화재반환에대한감정이좋지 않았다. 이러한실정에서 또모 언론사에서취재후 약속을

위반하고보도함으로인해프랑스한국유학생들까지도문화재에대한자료열람이어려운상황이었다.  

4) 李姬載, 프랑스빠리東洋語學校圖書館所藏本의主題別特性과意義,『書誌學硏究』第10 輯, 서지학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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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의궤} {物名俚語拾陸條目之類}도 국어학 연구는 물론, 物名 등의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남원고사(춘향전)·택리지·원달고사·언첨 등도 국어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刊·印本으로는 元宗字版 {孟子諺解}가 숙종 1 7년( 1 6 9 3 )에 印出된 것이기는

하나 全帙이갖추어져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 동양어학교의 한국관련 자료가 대부분 마이크로 필름으로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 조사 보다 마이크로 필름 복제를 해오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마이크로 필름 복제 예산확보도 용이치 않았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해외 전적 영인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2 0 0 2년도에 마이크로 필름으로 복제하였다.5 ) 이렇게 하여 동양

어학교 한국전적이 마이크로 필름으로 국내에 들어 온 것이다.  앞으로 뒤처리가 숙제로

남아있다.  

寫本 7 4종 2 4 7책

刊·印本 1 9종 8 9책

拓本 5종 5책

계 9 8종 3 4 1책

Ⅳ. 맺으며

해외에 유출된 전적 조사는 아직까지 사람들의 인식부족으로 조사에 애로점이 많은 것

이 현실이다.  어찌되었던 그동안해외에소장된한국 고서를조사할수 있었던 것은 문화

예술진흥원 지원 덕분이었다. 

현지조사는 협의과정에서부터 신중하고 정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의 편의

를 받으려고 하면 그쪽의 대출 시스템이라든가 도서관의 규칙을 알아 그곳의 코드에 맞

춰야 한다. 항상 그곳의 조사환경에 순발력을 갖고 적응해야만 한다. 그리고 조사하는 자

세에서 예상이외의 호의를 받을 수 있고 예외의 규정을 적용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예도

많다. 만일 어떤 조사자가 자기의욕심만채우게되면 뒤에 오는 한국 사람이욕먹게되고

조사 협조가잘 안 되는 경우가많으므로 유의해야 된다. 

5) 마이크로필름복제부탁을흔쾌히수락해주신당시국립도서관의申鉉澤관장과李貴遠고전자료실장에게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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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프랑스의 경우는‘외규장도서 반환’이란 문제와 결부되어 더욱 긴장된조사였다. 

어디서든 현지에서의 조사작업은 매우 고달픈 일이었다. 비좁은 서고나 열람실 등 열악

한 환경에서 먼지가 나는 고서를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목록을 조사하고 귀국 후에도 주

문한 마이크로 필름이나 복사물, 그리고 국내 각 도서관 소장전적 목록과 대조하면서 조

사 목록의 재검토와 교정작업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 조사

하고 있으나 그나마도 해마다 경비 문제로 고심을 해야 했다. 그리고 예산 지원이 원활하

게 이루어진다 해도 정확한 목록이 출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는사업이다. 

본 조사는 어떤 조사보다도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사를 포함한 한국학 전반에 걸쳐 획

기적인 기본 자료의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인 수난을 통해서귀중한우리의전

적이 해외에 유출되었기에 국내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한 학문의 공백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금년부터는 문화재연구소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보다 원활히 조사사업을 수행할 수 있

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는 있는 것

이 현실이다. 이 조사는 예산확보는 물론이지만, 학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조사

가 관건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에서의 협조 등 조사를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되어야

할 수 있는 분야이다. 보다 관심과 협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